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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designed to look at the intention to get vaccinated against COVID-19, which is highly 

recommended as a way to end the pandemic through the Health Belief Model. In order to enhance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the safety of the vaccine and its public trust must be ensured. 

However, media coverage of the COVID-19 vaccine mainly shows its adverse effects that raise doubts 

and aggravate fear about its safety.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empirically understand how the media coverage affects people's 

perception of bCOVID-19 and the vaccine and, in turn, how this affects the intention to be 

vaccinated. 

The study uses the Health Belief Model of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as the main variable of 

the study to identify the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the COVID-19. To this end, it presents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of the COVID-19 infection and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of 

COVID-19 vaccine in order to look at their perceived susceptibility with the intention of its vaccination. 

The study involved participants between the ages of 20 to 49, who had not previously been infected 

with COVID-19 or vaccinated. As a result, 226 data were collected, based on which an analysi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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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multiple mediator effects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espondents who read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of the COVID-19 infection increased their perceived susceptibility to the COVID-19, and such resul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Therefore,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usceptibility to the COVID-19 as a mediating variabl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addition, the respondents who read news emphasizing susceptibility to the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increased their perceived susceptibility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 COVID-19 

vaccine. Moreover, it had a negative effect on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Therefore, their 

perceived susceptibility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 COVID-19 vaccine as a mediating variable had a 

significant effect. However, it was found that types of news as an independent variable did not affect 

the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The study looked at the influence of media reports during the pandemic and the effects on the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with perceived susceptibility of the health belief model and cue to 

action. In a pandemic crisis such as the COVID-19, what kind of messages can be used to promote 

people's health behavior is as important as the influence of the media. The study results confirm that 

health-related media report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people's actual health behavior inten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offer useful directions in recommending COVID-19 vaccination to the public. 

Keywords: Media reports, Cues to action,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Perceive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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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세계 으로 확산되면서, 부스터샷 등 백신 종이  다

시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보건기구에 처음 보고된 지 거의 2년이 되었지

만, 다양한 방역 책 속에서도 백신 종을 통한 집단 면역의 형성이 가장 실 인 안으로 

여겨지고 있다(정 호·김옥주, 2020). 하지만 한국사회에는 백신 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

용에 한 불안감이 여 히 있다. 보건 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이 집단 면역 효과를 보

려면 체 인구의 60-70% 이상이 백신 종을 완료해야 하며, 종률이 6% 만 하락해도 집단 

면역의 형성에 을 받는다고 한다(정 용, 2020). 백신 부작용에 한 불안감이 종의도에 

미치는 부정  향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언론의 백신 종 보도가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백신

종과 련된 부정확한 기사를 지 하며 언론 보도를 비 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많고(서강헬

스커뮤니 이션센터, 2021), 언론보도가 백신에 한 공포와 불안을 조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되

어왔다(박진 , 2021; 성재호, 2021). 그러나 지 까지 이에 한 실증  검토는 부재하다. 이

에 3차 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의 향력을 체계 으로 되짚어보며 공

보건과 알권리의 균형  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 백신 부작용을 강조하는 

기사가 백신 종에 한 의도를 실제로 낮추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런 효과가 발생하

는지에 한 체계 인 이해와 논의가 요청된다.

언론보도가 험인식에 미치는 향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각별히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

다. 미디어를 통한 험 정보는 특정 종류의 재난에 한 지식과 이에 한 개인의 태도에 향

을 주기 때문이다(Singer & Endreny, 1993). 특히 미디어를 통한 건강 정보의 달은 건강 

련 이슈에 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행동에 향을 미친다(이귀옥, 2010). 건강에 

련된 문제는 개인  여도가 높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 을 때 자신이 겪을 피해가 굉

장히 직 이고 즉각 일 경우 이에 한 언론 보도는 개인의 태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아진다(이미나·홍주 , 2018). 

실제로 미디어와 건강신념, 행동의도의 상 계는 다양한 상황에서 검증되어 왔다. 우

병에 한 부정  미디어 노출이 우병에 한 지각된 심각성에 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쇠고기 

구매 의도가 감소했고(최명일·김경환·주지 , 2009), 부정  행 단서로서 매스미디어 보도가 

건강신념을 거쳐 약물사용태도에 향을 미쳤으며(김 홍·윤 민, 2010), 우유에 한 부정  

보도가 우유에 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김진서·신형철, 2020) 등은 건강신념모델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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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디어 보도의 향력을 지 하고 있다. 특히 신종 인 루엔자 방 종에 한 부정  보도

가 건강신념에 향을 주어 방 종률이 감소했던 연구(유석조·정 주·박 순, 2010)결과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언론보도, 코로나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에 한 취약성, 행동

의도와의 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구체 으로 신종 인 루엔자, 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과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 상

황에서 미디어와 방행동간의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김활빈·오 정·홍다 ·심재철·장정헌, 

2018; 김옥태·김규찬, 2010; 유석조 외, 2010; 유우 ·정용국, 2016)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미

디어와 방행동간의 계를 살피는데 유용한 실증  토 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신종 인 루엔자, 메르스에 비해 감염자의 수가 월등히 많고 백신 종에 한 국민들의 이슈 

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에서 과거의 감염병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언론 보도 

측면에서도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차이를 보인다.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보건 당국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막기 한 조치라며 언론 창구를 일원화하고 일일 리핑을 제외한 모든 

언론 취재 요구를 거 하는 등 소극 인 언론 보도 양상을 보 다(김은성, 2015). 반면 코로나

19의 경우 감염병 발생 기부터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감염자 황 등을 극 으로 보도하는 

양상을 보 으며, 백신 종이 시작된 이후에는 백신 종 황과 백신 부작용에 련된 기사들

이 지속 으로 보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백신 종과 련된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보도

가 험인식에 미치는 향력에 해 건강신념모델  자신이 험이나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에 

한 신념인 ‘지각된 취약성’을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신념모델에 따르면 

지각된 취약성은 행동의도에 향을 다. 언론 보도가 코로나19 감염에 한 취약성을 강조하

는 경우 높아진 감염 취약성이 백신 종의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 로 백신 부작용에 한 취

약성을 강조하는 경우 백신 종의도가 낮아질 수 있다. 즉 언론에 의해 어떤 취약성이 강조되느

냐에 따라 정반 의 결과가 측될 수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질병 자체에 걸릴 취약성과 

방 종의 부작용이 나타날 취약성이 서로 독립 인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밝 내었다

(Bond et al.,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두 가지 상이한 언론보도가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과정을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한 언론 보도와 지각된 취약성, 방행동으로서의 백신 종의도

의 계를 실증 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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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논의

1) 언론 보도와 백신에 한 험 인식

오늘날 가장 강력한 험에 한 정보원은 미디어로(Singer & Endreny, 1993), 미디어의 

험 보도는 개인의 험 인식에 향을 다(Abdelmutti & Hoffman-Goetz, 2009; Paek, 

2017). 험 인식(risk perception)이란 험에 한 주 인 평가를 의미하며, 동일한 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에 따라 자신의 경험이나 과학  지식, 감정 등의 개인  특성에 따라 

험을 다르게 단하게 된다. 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험을 직 으로 경험하기 

보다는 그 사회의 정보소통체계를 통해 험을 인식하게 되는데(송해룡·김찬원·김원제, 2013), 

감염병과 같이 일상 이지 않은 험들은 문 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디어나 문가

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험을 해석하고 평가하게 된다(최부헌, 2021). 

언론이 기 상황에서 달하는 정보나 뉴스는 공 이 험을 인식하는 것에 직 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은 불확실한 정보나 알려지지 않은 험일수록 더 신 하게 취재

와 보도를 해야 한다(박주 , 2020). 하지만 언론은 시청자들이 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정보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험 사건에 한 과학 인 정보에 충실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공포나 분노를 더 자극하고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백혜진, 2017; Hove, 

Paek, Yoon & Jwa, 2015; Sandman, Miller, Johnson, & Weinstein, 1993). 

코로나19 백신 종이 본격 으로 시작된 이후 언론들이 백신 종 반응을 두고 속보 경쟁

을 벌이고 있다는 비 이 있다(성재호, 2021).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의 험 보도는 단순히 그 

빈도 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향을 다고 알려져 있다(양정혜, 2010). 빈도가 증가할수록 뉴

스의 실제 내용과는 계없이 험에 한 회상도가 높아져 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인식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Tversky, 1974; Wilson et al., 2004). 한 험에 한 

정보의 양이 많고, 정보의 진 에 한 논쟁이 많으며, 정보가 선정 일수록 험에 한 인식은 

사회 으로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최진식, 2009).

부정 인 언론 보도가 지니고 있는 거 한 힘의 원천은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

로 설명될 수 있다. 부정성 효과란 ‘사람들이 메시지를 평가할 때 정 인 메시지 보다 부정  

메시지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상’을 말한다(Henard, 2002). 언론 보도에 한 연구에서도 보

도 내용이 부정 인 경우 정 일 때 보다 그 향력이 더 크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어 왔으며

(최은비·김효숙, 2011), 부정 인 언론보도는 정 인 언론보도보다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서 더 큰 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udambi & Schuff, 2010). 과거 홍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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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받은 학생들의 집단이상반응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을 때, 백신에 한 사회  불안

으로 방 종률이 떨어지는 등 사회 으로 큰 장을 가져온 사례가 있었다(한주희, 2002). 이

처럼 미디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질병에 한 험을 집 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 기·유명순, 2016). 이때 미디어는 사건과 련된 모든 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보를 선택, 강조, 축소 혹은 배제하여 보도하며(Gitlin, 1980), 이러한 미디어의 보도 경향이 

잘 알려지지 않은 험에 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결합될 때 일반인들의 험 인식은 

더욱 더 확산될 험이 있다(Gregory & Satterfield, 2002). 

2) 코로나19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

지각된 취약성이란 질병의 감염 혹은 발병 가능성에 해 개인이 인지하는 민감성의 정도를 의미

한다(Rosenstock, 1974). 국립 앙의료원의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개인  가족의 

건강 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코로나19 감염이 걱정

된다’고 응답하 으며, 이는 계층과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미 2년 가까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한 불안과 공포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국립 앙의료원, 2021).

라자루스(Lazarus, 1991)에 따르면 과 련된 표 인 감정은 불안과 공포로서, 불

안과 공포는 상황을 으로 인지하여 상황을 회피하기 한 행동을 유발한다. 백신 종의 경

우 질병이라는 을 회피하기 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김재휘·부수 , 2011). 이에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인식할수록 을 피하기 해 백신을 종 할 가능성이 높을 것

이라고 상해 볼 수 있다. 핀란드 국민을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련된 지각된 

험과 감정  차원의 걱정(worry)이 백신 종의도에 결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Karlsson et al., 2020). 

보건 문가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반복 으로 이상 반응에 한 소식을 하면 자신에게

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로 과도하게 인식한다”고 한다(김지훈, 2021). 같은 맥락에서 미디

어를 통한 백신 이상반응에 한 보도는 백신 부작용에 한 개인의 취약성을 높일 것으로 측

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왕재선과 김서용(2021)의 연구에서 국민들은 백신 안정성에 한 불신으

로 인해 종에 해 유보 이거나 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한 백신 부작용에 한 조

건이 추가될 경우 격하게 부정  반응으로 태도가 변화되는 경향을 보 다. 이어 건강신념요소 

 지각된 취약성이 종 의도와 부작용 시 종 의도에 일 성 있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왕재선·김서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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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코로나19에 한 일반 국민 인식 변화 추이 조사 9월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93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이 ‘별로’ 는 ‘  안 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이 

체의 41.8%를 차지했다. 한 본인이나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 가운데 백신 종 상인데도 

종 약을 하지 않았거나 종하지 않은 경우에 해 조사한 결과 ‘건강문제는 아니지만 백신 

종에 따른 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KBS,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백신 종의도에 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지각된 험 인식에 향을 주

는 언론 보도의 역할을 주시하고자 한다.

 

3) 건강신념모델에서의 행 단서, 지각된 취약성, 방 행동의도

건강신념모델은 개인의 건강에 한 신념과 건강 행동 사이의 계를 설명하기 해 많이 활용되

고 있는 이론  틀이다(장해·박주식·이경식, 2020). 지 까지 암, 고 압, 에이즈, 신종 루와 같

은 다양한 질병 상황에서 건강신념모델이 용되어왔다(장해 외, 2020). 건강신념모델의 첫번째 

요인은 지각된 (perceived threat)이다(이병 ·오 정·신경아·고재 , 2008). 지각된 

은 질병의 이나 험 수 에 한 개인의 평가나 지각을 말하며, 지각된 은 다시 지각된 

취약성(perceived susceptibility)과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으로 구분된다(이병

 외, 2008). 지각된 취약성은 특정 질병에 자신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아가 

그 질병에 자신이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한 개인의 주  신념을 말한

다(이병  외, 2008). 특정 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 개인은 스스

로를 보호하기 해 방 행동을 취하게 되며, 이에 지각된 은 개인의 방행동 수행에 강력

한 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Eames, Tilston, Brooks-Pollock, & Edmunds, 

2012). 

건강신념모델의 다른 요인들은 건강 행동을 수행하 을 때 그 행동에 수반되는 결과에 

한 기 로 지각된 이익(perceived benefits)과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가 있다(조

성은·신호창·유선욱·노형신, 2012). 지각된 이익은 개인이 건강 련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익이나 지각된 을 크게 일 수 있다고 지각하는 개인의 신념이며, 지

각된 장애는 개인이 건강 련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고통이나 불편, 인 부담 

등을 의미한다(이병  외, 2008). 지각된 이익과 장애는 통합 으로 작동하여 건강행 가 얼마

나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에 한 혜택이 무엇인지에 따라 개인의 건강행  의도를 

측한다. 

한 취약성, 심각성, 이익과 혜택이라는 건강신념들 외에도 건강신념모델은 개인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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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자극하는 요소로서 행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Janz & Becker, 1984; 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94; Sheeran & Abraham, 2001). 행  단서는 크게 내  단서

( 를 들어 건강상태에 한 개인의 지각)와 외  단서( 를 들어 외부로부터 달받는 메시지)

로 나뉘며, 외  단서는  다시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의 화 같은 인 커뮤니 이션과 미디

어 보도와 같은 매스커뮤니 이션으로 구분된다(최명일 외, 2009). 특히 미디어 보도와 같은 매

스커뮤니 이션은 험에 한 인식  련 방 행동의도 결정에 있어 요한 변인으로서 다루

어져 왔다(Coleman, 1993; Jones, Denham, & Sprinston, 2006; Morton & Duck, 

2001; Tyler & Cook, 1984). 

로 신종 루에 한 방행  행동에는 신종 루에 한 공포 지각이 정 인 향을 

주는데, 이때 TV를 통해 신종 루에 한 정보를 많이 할수록 그 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옥태 외, 2010). 이어 험을 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 인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와 

부정 인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험에 한 단 정도가 달라졌다(손정아, 2015). 를 들어 

원자력의 경우 보통 높은 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데, 사람들이 원자력의 낮은 험성에 

한 정보를 한 후 실제로 원자력의 험성에 해 낮게 평가하 다고 한다(Finucane, 

Alhalami, Slovic, & Johnson, 2000). 이처럼 자신이 마주한 험이나 문제에 한 개인의 

취약성은 본인이 어떤 정보에 을 두고 있는지 혹은 그 의 방향을 제시하는 외부의 정보

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손정아, 2015).

사람들이 질병의 험성을 높게 상하고, 백신 종이 그러한 험을 피하는 데 효과 인 

안이라고 평가될수록 사람들의 백신 종의도는 높아진다(Hutchinson & Wheeler, 2006; 

Latimer, Salovey, & Rothman, 2007; Marra et al., 2009). 자신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

에 한 지각을 지각된 취약성이라고 정의할 때, 지각된 취약성이 높을 경우 사람들은 질병을 

방하기 한 건강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각된 취약성이 낮을 경우 방 행동을 할 가능

성이 낮아진다(Hayden, 2009). 잔즈 외(Janz et al., 1984)가 취합한 37편의 연구  30편

(약 87%)의 논문에서 지각된 취약성과 행동 사이에 유의미한 상 계가 있다는 것을 밝 내었

으며, HPV에 한 연구에서도 지각된 취약성이 높을수록 HPV 방 백신 종 의도가 증가한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조수 , 2011). 지각된 심각성의 경우도 행동과 유의미한 상 계를 보

지만 메타 분석 결과 지각된 취약성에 비해 건강 행동에 한 측력이 상 으로 낮게 나타

났다(Brewer et al., 2007; Carpenter, 2010; Zimmerman et al., 1994). 이어 홍콩의 

성인 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 루엔자 방 종과 련하여 건강신념모델의 신념  

지각된 취약성이 다른 신념들에 비해 방 종 의도에 더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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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et al., 2006). 한 김지은 외(2018)의 연구에서는 20-30  성인들의 당뇨병 방 의

도를 높이기 해 당뇨병에 한 정보를 자주 하게 하여 당뇨병에 한 지각된 취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미디어는 들을 상으로 보건 지식을 달하고 설명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  

건강실천행동을 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Dutta-Bergman, 2004). 에그 (Eggener, 199

8)는 의학 리즘과 공 인식 연구에서 건강과 련된 가장 향력있는 매체로서 TV와 인터넷

을 제시하 는데, 그 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의도에 향을 미치는 미디어 채   유방

암의 경우 인터넷이 가장 큰 향력을 보 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TV가 가장 큰 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정의철·진창 , 2011). 한 미디어 노출이 방 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들(이병  외, 2008; 최명일 외, 2009; 홍석민, 2013)이 다수 이루어졌으며, 구체 으로 그

나나세카란 외(Gnanasekaran et al., 2006)는 미디어 보도가 방 종률을 증가시키는 요인

임을 확인하 다. 

반면 매체가 방 종 행 에 부정 인 향을 다는 연구(Gene, Espinola, 

Cabezas, & Boix, 1992)도 존재하고 있으며, 다슨(Dawson, 2005)은 MMR 백신 방 종

에 한 부작용 보도가 종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 다. 미디어 보도의 특성

과 내용에 따라 방 종 행 에 부정  향을 주기도 하고 정  효과를 주기도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 언론보도의 역할의 요성을 잘 보여 다. 건강정보의 

주요 요인으로서 언론보도의 향력을 코로나19와 련하여 실증 으로 살펴보는 것이 요청된다. 

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행 단서로서의 미디어 보도는 건강신념모델의 하  요인으로서

의 지각된 취약성과 건강행동의도에 향을 미친다. 언론보도가 감염 취약성을 강조하는 경우와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하는 경우를 조하여 본다면 자의 경우 지각된 감염 취약성이 백신 

종의도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백신 부작용에 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이는 백신 

종 의도에 부정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행 단서로서 언론 보도는 취약성이라는 매개

변인에 향을 주기 때문에, 상이한 의 언론보도는 각각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

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상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기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 정보성이나 유용성은 동일하지만 취

약성에 한 이 상이할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백신 종의도에 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기사유형에 따른 직 효과와, 감염 취약성/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매개로 한 간 효과

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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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1. 기사 유형(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v.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

사)은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

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백신 종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백신 종 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실험 설계  차 

(1) 기사 실험물의 구성

총 2가지의 기사 실험물을 만들었고, 실험 참가자들은 2개의 집단  한 집단에 무작 로 할당되

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사는 인터넷 기사 형태로 만들어 졌으며 설문지 상단에 기사 실험물을 

제시하 다. 이 때 응답자들이 기사 실험물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1분 간 기사 실험물을 

읽을 것을 명시하 다.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은 제목이 총 39

자, 내용은 총 268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

사 실험물은 제목이 총 35자, 내용은 총 257자로 구성되었다. 두 기사는 유사한 정보를 바탕으

로 상이한 제목과 을 제시하고 있다(<부록II-1> <부록 II-2>). 코로나19에 한 감염 취약

성을 강조하는 기사는 “4차 유행시작 40일만에 4만 6000여명 감염, 25일째 네 자릿 수”라는 제

목으로 구성되었고, 백신 부작용에 한 취약성을 강조하는 기사는 “사흘 간 백신 이상반응 3천

건 이상 증, 사망자는 5명 추가”라고 구성되었다. 

(2) 기사 실험물 조작화 검증

본 설문에 들어가기 에 기사 실험물에 한 조작화 검증을 해 사  조사를 실시하 다.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국의 20세 이상-50세 미만 성인남녀를 상으로 실시하

으며 총 84명이 응답하 다. 사  조사는 기사 실험물  1개를 보여  후 문항에 답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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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은 ‘귀하께서는  기사를 읽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

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기사를 읽고 백신 부작용에 한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

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기사의 가독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기

사의 정보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기사의 유용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

각하십니까?’의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은 5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높지 않다(1

) - 매우 높다(5 )로 구성되었다. 

‘귀하께서는  기사를 읽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4.05, SD=.96)을 읽은 사

람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50, SD=0.88)을 

읽은 사람보다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더 높게 인식하 다(t＝2.75, p＜.01). 두번째로 ‘귀하

께서는  기사를 읽고 백신 부작용에 한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2.50, SD=1.06)을 읽은 사람보

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48, SD=0.98)을 읽

은 사람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더 높게 인식하 다(t＝-4.40, p＜.001).

한 두 개의 기사 실험물 간 가독성과 정보성, 유용성에 차이가 없는지 알아보기 해 ‘귀

하께서는  기사의 가독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기사의 정보성이 얼

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기사의 유용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의 3

개 질문을 사용하 다. ‘귀하께서는  기사의 가독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에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38, SD=0.84)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20, SD=0.90)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두번째로 ‘귀하께서는  기사의 정보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코

로나19 감염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20, SD=0.88)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00, SD=1.16)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

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는  기사의 유용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코로

나19 감염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15, SD=0.86)과 ‘코로나19 백신 부

작용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M=3.32, SD=1.03)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두 개의 기사 실험물이 조작화 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실험 상  차

본 연구의 목 은 언론 보도가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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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방 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코로나

19 백신을 이미 종한 사람들도 실험 상에서 제외하 다.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7일부터 8

월 9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종 경험이 없고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없는 국의 20세 이상-50

세 미만 성인남녀를 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모집하 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링크를 메신  애 리

이션을 통해 달하는 방식으로 표집하 다. 설문은 약 15분 가량 소요되었고 응답자들에게는 

소정의 기 티콘을 보상으로 제공하 으며 총 22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코로나19 감염 취약

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후 응답한 설문지는 118부이고,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에 한 응답은 108부이다.

2) 연구 변인  측정

(1)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은 개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은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유석조 외(2010)의 연

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취약성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구체 인 측정 문항은 ‘나에게

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나의 가족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코로나19 감염은 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며  그 지 않다(1 ) – 매우 그 다(5 )까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 변인의 Cronbach’s α값은 0.69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은 개인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은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유석조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각된 취약성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구체 인 측정 문항은 ‘나에게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

강한 사람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가족도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부분의 사람

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며  그 지 않다(1 ) – 매우 그 다(5 )까지 5  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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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척도로 측정하 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 변인의 Cronbach’s α값은 

0.80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백신 종 의도

코로나19 백신 종 의도는 개인이 코로나19 감염을 방하기 해 코로나19 백신 종을 수행

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코로나19 백신 종 의도는 총 4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트 외

(Witte et al., 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바탕으로 윤도연(2016)이 수정하여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해서 사용하 다. 구체 인 측정 문항은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 백신 

종을 맞을 의사가 있다’,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 백신 종을 고려하고 있다’, ‘나는 코로

나19 바이러스 방 백신 종과 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기 해 문가와 상담할 의향이 있

다’, ‘나는 나의 주 사람(가족  친구)에게 코로나19 방 백신 종을 권유할 의사가 있다’ 이

며  그 지 않다(1 ) – 매우 그 다(5 )까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코로나19 

백신 종 의도 변인의 Cronbach’s α값은 0.88로 나타났다. 

(4) 기타 측정 변인

본 연구에서는 백신 종의도에 향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한 후 언론보도의 향력을 

검증하고자 하 다. 이에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심각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심각성, 코로나19 백신 종에 한 지각된 이익, 정기  독감 백신 종 여부, 주변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는지의 여부, 자신의 건강 상태에 한 지각, 코로나19 진단검사 경험 여부, 코로

나19에 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도, 코로나19 백신에 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도, 코로나19 

련 일상생활 정보의 양, 코로나19 백신 련 미디어 정보의 양, 인구통계학  변인을 통제 변

인으로서 설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언론보도의 효과를 보기

해 건강행동의도에 향을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의 향력을 최 한 배제하고자 하 다. 

지각된 심각성의 경우 지각된 취약성과 함께 건강신념모델 내 인지  구성요소로서 작용하

며(장유진·김 욱, 2016), 두 가지 구성요소를 합쳐 지각된 (perceived threat)이라고 부

른다(주지 , 2017). 연구에서는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유형이 지각된 취약성에 미치는 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각된 심각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측정하 다.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심각성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은 생명에 치명 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시간 , 

경제 , 신체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들로 측정되었으며  그 지 않다(1 ) – 

매우 그 다(5 )까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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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심각성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생명에 치명 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 부작

용이 나타나게 되면 시간 , 경제 , 신체  손실이 크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들로 측정되었으

며  그 지 않다(1 ) – 매우 그 다(5 )까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코로나19 

백신 종에 한 지각된 이익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종을 하면 코로나19에 걸릴 험이 없

다’, ‘코로나19 백신 종을 한다면 코로나19에 한 공포감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들로 측정되었으며  그 지 않다(1 ) – 매우 그 다(5 )까지 5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방 종에 한 경험이 방 종의도에 유의한 향을 다는 연구(이병  외, 2008)를 

토 로 정기  독감 백신 종에 한 경험은 ‘귀하께서는 독감 백신을 정기 으로 종하는 편

입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아니오로 측정하 다. 이어 주변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었

는지 알아보기 해 ‘귀하의 가족/지인/이웃 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해 /아니오로 측정하 다. 

건강 상태가 방 종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Evans & Watson, 2003; 안

순태·강승미, 2017)을 토 로 건강 상태의 경우 ‘귀하께서는 평소 본인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그 지 않다(1 ) – 매우 그 다(5 )까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 경험 여부를 알아보기 해 ‘귀하께서는 코로나19 진

단 검사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아니오로 측정하 다. 이어 ‘귀하께서는 정

부가 코로나19에 한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한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코로나19에 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도와 코로나19 백신에 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도에 한 질문을 사용하여 

 그 지 않다(1 ) – 매우 그 다(5 )까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정보 여도의 경우 일상과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련 정보와 코로나19 백신에 한 정

보를 얼마나 얻고 있는지 알아보기 해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코로나19와 련된 정보의 

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 인터넷, TV, 라디오, 신문 등 미디어를 통해 

하는 코로나19 백신에 한 정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없

음(1 ) – 매우 많음(5 )의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성별이 통제변

인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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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1) 표본에 한 인구통계학  분석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179명, 남성이 47명으로 여성의 비율

이 남성 비율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았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체의 75.7%로 가장 많았다. 종

교의 경우 무교가 체의 64.2%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20 가 135명(59.7%), 30 가 55명

(24.3%), 40 가 36명(15.9%)이었다. 최종학력은 학교 졸업이 체의 67.3%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20.4%), 학원 졸업(12.4%)순 이었다. 직업의 경우 학생이 86

명으로 체의 38.1%를 차지하 고, 사무직  기술직이 73명으로 체의 32.3%를 차지하

다. 코로나19 백신 종을 마친 의료계 종사자는 체 응답자  1명에 불과했다. 이어 월 소득

은 100만원 미만이 77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56명(24.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8명(16.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32명(14.2%), 400만원 이상이 23명(10.2%)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

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체의 85%로 나타났고, 농어 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체 응답

자  2명에 불과했다. 

2) 주요 변인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M=4.21, SD=0.5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M=3.72, SD=0.77), 코로나19 백신 종의도(M=3.42, 

SD=0.65)의 평균과 표 편차는 와 같다. 체 으로 감염 취약성이 백신 부작용 취약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백신 종 의도는 반 으로 간 정도 수 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은 왜도의 경우 모두 ±2를 넘지 않고 첨도 한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 계 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 간의 련성을 알아보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하 고,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에 한 지각된 취약성 사이에는 상 계가 없었다. 코로나19 백신 종의도는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과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

성이 높아지면 코로나19 백신 종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14, p＜.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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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코로나19 백신 종의도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과 유의한 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지면 코로나19 

백신 종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24, p＜.01).

4) 매개효과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해 두 집단 모두 코로나19 에 한 

지각된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을 측정하 고, SP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병렬다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 다. 연구가설 1의 직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연구가설 2, 연구가설 3의 간 효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기사 

유형에 따라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는 백신

종의도에 정반 의 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분석 결과는 <Figure 1>과 <Table 2>에 제시되

어 있다. 

Variables 1 2 3

1.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1

2. Perceive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12 1

3.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14* -.24** 1

Note: *p < .05, **p < .01

Table 1. Correlations among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Perceive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and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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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uscept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type and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Note: *p < .05, N= 226

Type of news: 1)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of COVID-19 infection, 2)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B SE t p

(IV) → (M)

News type →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News type → Perceive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15

.21

.07

.10

-2.160

2.082

.03

.04

(M) → (DV)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Perceive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31

-.22

.13

.09

2.416

-2.446

.02

.02

Direct effect

News type →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21 .13 -1.544 .12

Indirect effect B SE
95% CI

LL UL

News type → Perceived susceptibility to COVID-19 →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05 .03 -.12 -.002

News type → Perceive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 Intention of vaccination against 

COVID-19

-.05 .03 -.11 -.001

Total indirect effect -.09 .04 -.19 -.02

Note: N=226

Type of news: 1)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of COVID-19 infection, 2) News emphasizing the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e

Table 2.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uscepti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Type and 
COVID-19 Vaccination Intention



22 한국언론학보 66권 1호 (2022년 2월)

먼  백신 종의도를 설명하기 해 통제 변인의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독립 변인인 기사 유

형이 매개 변인인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에 미치는 향에서 통제변인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심각성(t=2.402, p＜.05)의 향이 나타났다. 즉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심각성

이 높은 경우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졌다. 이어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매개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에 미치는 향에서 통제변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심각성(t=2.783, p＜.01), 백신 종에 한 지각된 이익

(t=-2.870, p＜.01)의 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심각성이 높고, 백신 종에 한 지각된 이익이 낮을수록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졌다. 매개 변인인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향과  다른 매개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향에서 통제변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심각성(t=-2.288, p＜.05), 백신 종에 한 지각된 이익(t=4.239, p＜.001), 백신에 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도(t=2.130, p＜.05)의 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심각성이 높을 수록 코로나19 백신 종의도가 낮아지고, 백신 종에 

한 지각된 이익과 백신에 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백신 종의도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효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매개 변인인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에 미치는 향(t=-2.160, p＜.05)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매개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에 미치는 향(t=2.082, p

＜.05) 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

은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지고,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

람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매개 변인인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종의도

에 미치는 향(t=2.416, p＜.05)과  다른 매개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

된 취약성이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향(t=-2.446, p＜.05)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은 경우 백신 종의도가 높아지고, 코

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은 경우 그와 반 로 백신 종의도가 낮아진다

고 볼 수 있다.

분석을 통해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과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종의도 사이에서 코로

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의 간  효과의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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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하 다. 그 결과 기사 유형이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을 거쳐 코로나19 백신 

종의도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12, -.002)에서 하한한계(LLCI)와 상한한계(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기사 유형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을 거쳐 코로나19 백신 

종의도로 가는 경로는 95% 신뢰구간(-.11, -.001)에서 하한한계(LLCI)와 상한한계(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백신 종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2>와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

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백신 종 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3>이 지

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직  효과 분석 결과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종의도로 가는 경로에서 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사 유형(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v.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은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직 인 향

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1>은 기각되었다. 

결과 으로 기사 유형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를 한 사람일수록 코로나

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을 수록 코로나19 백

신 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사 유형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를 한 사람일수록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 백신 부

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을 수록 코로나19 백신 종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가 코로나19 감염 취약성,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취약성에 미치

는 향과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실증 으로 밝히고자 하 다. 이에 언

론 보도가 지각된 취약성을 매개하여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향을 병렬다 매개효

과를 통해 검증하 다. 이를 하여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와 백신 부작용 취약성

을 강조한 기사 실험물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여 각각의 기사 실험물이 지각된 취약성에 미치는 

향과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향을 나 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24 한국언론학보 66권 1호 (2022년 2월)

<연구가설1>에서는 독립 변인인 기사 유형이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미치

는 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에 ‘기사 유형(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v. 백

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은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라

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1>이 기각되었다. 직  효과

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행 단서가 건강신념을 거쳐 행동에 간 인 향을 다는 연구

(Becker, et al., 1977; Janz & Becker, 1984; Mattson, 1999)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 

구체 으로 미디어 캠페인이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이익을 매개로 하여 방행

동의도에 간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병  외. 2008)와 일치한다. 천식 방을 한 

미디어 캠페인의 효과평가를 평가한 연구보고서(이병 ·오 정·이상록·김은정, 2008)에서도 매

스미디어에 의한 행 단서는 개인이 가진 신념을 통하여 행동변화에 간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인 간 커뮤니 이션이 행동 변화에 직 인 향을  것과는 

조된다. 즉 언론보도와 같이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 이션의 경우 단순 노출이 직 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커뮤니 이션으로 인해 개인의 신념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만 행동에 향

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가설2>와 <연구가설3>에서는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과 코로나19 백신 부작

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에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백신 종 의도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에 노출된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증가하고 이는 백신 종 의도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각각 검증하 다. 연구결과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과 코로나19 백신 부작

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2>와 <연구가설3>

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디어 보도가 험에 한 인식인 지각된 을 거쳐 행동

의도에 향을 다는 선행연구(Renn et al.,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구체 으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보여  선행연구인 유석조 외(2010)의 연구에서는 신종 인 루엔자 백신 

부작용 보도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백신 종의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백신 부작용 보도 비노출 집단의 경우 신종 인 루엔자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 백신 종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백신 부작용 보도 노출 집단의 경우 백신 종의도가 낮아지는 결과

를 보 다. 

연구 결과는 언론 보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보여 다.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언론보도

의 경우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감염에 한 험성을 달함으로써 감염에 한 취약성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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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종의도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 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언론보도의 경

우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험성을 달함으로써 백신 부작용에 한 취약성

을 높여 백신 종의도를 낮추는 결과를 래하 다. 유사한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

차 유행시작 40일만에 4만 6000여명 감염, 25일째 네 자릿 수”라는 기사 제목과 “사흘 간 백신 

이상반응 3천건 이상 증, 사망자는 5명 추가”라는 기사가 주는 결과는 조 이다. 

물론 백신 부작용에 한 언론보도는 공 의 알권리 차원에서 요하고 필수 이다. 그러

나 집단면역 달성을 해 높은 종률이 요청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백신 부작용을 강조하는 언론 

기사의 효과는 감염병 방차원에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는 실시간으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세계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기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상당함을 주목해야 한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사의 경우 자극 이고 선정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백신 종 의도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미했다는  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백신 

종의 부작용을 달하는 기사들의 경우 자극 이고 선정 인 기사 제목과 내용이 많다. 로 

JTBC의 2021년 9월 10일자 뉴스는 “건강했던 24세 교사, 화이자 맞고 소장 썩어 사망”라고 보

도했고, 한국경제의 2021년 10월 14일자 뉴스는 “매주 등산하던 40  가장, 모더나 맞고 피 토

하며 사망”, 조선일보의 2021년 4월 1일자 뉴스에는 “아스트라 맞은 20·30  의료진 85%서 이

상반응”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자극 인 기사가 미치는 향력은 후속연구

를 통해 그 효과를 살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향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에 한 어려움

이 있었다. 코로나19는 이미 2년 간 지속되어 왔고, 여 히 코로나19에 한 담론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철 한 통제가 어려웠다는 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련 일상생

활 정보의 양, 코로나19 백신 련 미디어 정보의 양 등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이를 최 한 

통제하 다. 한 코로나19와 백신에 한 정부 정책 수행 만족 등도 통제 변인으로 포함하여 정

부 정책 만족도의 향력을 배제하려고 노력하 다. 둘째, 연구 상 연령이 20세 이상 50세 미

만으로 한정되었다는 이다. 시기 상 아직 백신을 종하지 않은 성인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

했기에 백신 종을 이미 완료한 사람이 다수 분포되어있는 고령층들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만

성 질환자의 수가 상 으로 많고 감염 시 고 험군으로 분류되는 고령층이 포함되지 않은 은 

제한 으로 밝 둔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모집하 기 때

문에 확률 표본추출 방법에 비해 모집단에 한 표성이 낮다. 이에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과 련하여 성별과 연령, 거주지, 최종학력, 결혼 여부 등이 한민국 체 집단에 일반화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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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을 고르게 분포시켜 어떠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염 고 험군인 노인들을 

상으로 부스터샷과 같은 추가 인 백신 종의도에 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 한 의미있는 연

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백신 종 의도를 알아보는 것에 그쳤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백신 종의도가 실제 종 행 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 본 연구는 두 개의 조되는 언론 보도의 향력을 검토하 기에 동일한 기사에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이 모두 강조되거나 혼재되어 있는 기사의 향력은 살펴보지 

않았다. 특히 백신 부작용에 한 자극 이고 선정 인 기사들의 효과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해 야 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백신 종이 코로나19 감염 을 피하는 데 효과 인 방

법이라고 인식될 경우 백신 종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 한 백신에 한 반응 

효능감이 높을 경우 백신 종의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측된다. 이에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

조한 기사가 건강신념모델의 하  변인  지각된 이익을 매개하여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향

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가 반응 효능감을 매개하여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향을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면 건강신념모델 요인들 간의 계 규명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염병 기 상황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건강 행동을 진할 것인가 하

는 문제만큼 요한  하나의 문제는 바로 언론과 같은 매체의 향력을 고려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련 언론 보도가 사람들의 실제 건강행동의도에 큰 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질병 발생은 불확실하고 잠재 인 험이기 때문에 질병의 험성은 실제 질병 발생 

험성에 비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Prelec & Loewenstein, 1991; Thaler et. al., 

1997). 사람들은 메시지에서 경고하는 내용이 먼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Hoek et al., 2013). 백신 종은 불확실하고 잠재 인 미래  험을 해 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김재휘 외, 2011). 이에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질병의 험을 

피하기 해 지  당장 투입해야 하는 비용에 한 심리 인 부담은 상 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Benartzi & Thaler, 1995). 그 기 때문에 사람들의 코로나19 백신 종을 

진하기 해서는 미래의 질병 발생 험에 한 강조 뿐 아니라 지  당장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한 심리  부담도 낮추어  필요가 있다(김재휘 외, 2011).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례

없는 감염병 기상황에서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지각된 취약성과 방행

동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증 으로 보여주었다는 에서 실무  함의가 있다.

물론 백신 종률을 염려하여 백신 부작용에 한 보도가 지되거나 축되어서는 안된다. 

공 의 알권리 차원에서 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좀 더 신 하게 기사가 작성되어야 한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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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국 식약청이 백신 종 후 14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 다고 발표한 뒤 국

의 공 방송 BBC는 ‘보건당국, 코로나19 백신 매우 안 ’이라는 기사를 보도하 다. 이때 143

명의 사망자에 한 내용은 기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다(정혜련, 2021). 국 

BBC의 보도는 백신 종과 사망 간의 인과 계가 아직 명확하게 악되지 않은 만큼 기사의 

을 종자 수 비 히 은 사망자 수에 맞추어 보도하 다고 보여진다. 백신 부작용에 

해 무분별하게 추측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자극 인 단어나 사진, 헤드라인을 사용하는 것 등은 

국내 언론 보도의 문제 으로 지 되어왔고,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기자 회와 방송

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 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감염병 보도 칙’에서도 ‘ 재의 불확실한 상

황에 해 의과학 분야 문가의 의견을 제시하고,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을 것’, ‘기사 제목

에 패닉, 혼란, 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 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

다(이재희, 2020). 

본 연구가 이론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행 단서로서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가 실제로 

사람들의 지각된 취약성에 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백신 종의도에 향을 미친다는 건강신념

모델의 설명을 실증 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방 종을 권장하는 캠페인 기획

에 유용한 지침을 제시한다. 건강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의 험이 높다는 취약성을 강조

한 메시지를 노출시킨다면 백신 종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지각된 취약성이 높

아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진 경우에만 종의도에 유의

미한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목표공 에 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캠페인 메시지

가 략 으로 비되어야 함을 잘 보여 다.

본 연구는 감염병 상황에서 언론 보도의 향력을 조 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행 단

서로서 언론보도가 지각된 취약성을 매개로 하여 행 의도에 미치는 향력은 언론 보도의 내용

과 특성이 사회 반에 미치는 효과를 잘 보여 다. 백신 부작용에 한 언론보도가 백신 

종 의도를 낮춘다고 해서 그러한 보도를 하지말거나 하는 것이 축되어서는 안된다. 공 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백신 부작용에 한 언론 보도는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그 효

과를 고려하여 좀 더 주의깊게 달하여야 한다는 이다.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

는 감염병 기상황에서는 공 보건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해 미디어의 순기능이 강조되

고 역기능은 최소화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언론보도가 어느때보다 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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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1.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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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Ⅱ-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에 한 내용을 담은 기사 실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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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코로나19 언론 보도와 백신 접종 의도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의 매개효과

홍주나

(이화여자 학교 커뮤니 이션·미디어학과 석사)

안순태

(이화여자 학교 커뮤니 이션·미디어학부 교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해 극 으로 권장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한 종의도를 건

강신념모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 다. 재 코로나19 백신 종의도를 높이기 해서는 백신의 안정성

과 백신에 한 국민들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언론 보도 행태를 살펴보았을 때 언

론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내용을 으로 보도하며 국민들에게 백신의 안정성에 한 의문

과 백신에 한 공포를 심어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언론의 보도 행태가 코로나19와 코

로나19 백신에 한 국민들의 인식에 어떠한 향을 주며,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실증 으로 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단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델의 지각된 취약성 변인을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해 악하고자 하 다. 이에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와 코로

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를 각각 제시하여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 코로나19 백

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 코로나19 백신 종 의도에 해 살펴보았다. 연구는 20세 이상 – 50
세 미만 남녀를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거나 이미 코로나19 백신을 종한 응

답자들은 표본에서 제외하 다. 결과 으로 총 226개의 자료를 수집하여 병렬다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감염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실험물을 본 응답자들은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아졌고,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백

신 종의도가 높아지는 정  향이 나타났다. 이에 매개 변인인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취약성을 강조한 기사 실험물을 본 응답자들

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취약성이 높아졌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취약성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종의도가 낮아지는 부  향이 나타났다. 이에 매개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한 취약성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 변인인 기사유형이 종속 변인인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직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언론 보도의 향력에 해 알아보았으며, 한 건강신념모델의 지각된 

취약성과 행 단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백신 종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기 상황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건강 행동을 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큼 요한  하나의 문제는 바로 언론과 같은 매체의 향력을 고려하는 것이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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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강 련 언론 보도가 사람들의 실제 건강행동의도에 큰 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종을 권장함에 있어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핵심어 : 언론 보도, 행 단서, 코로나19에 한 지각된 취약성, 백신 부작용에 한 지각된 취약성, 백신 

종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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